
금방 탄로날 거짓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53일만에 원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상임위들이 임시회 기간 중 위

원회의 간사선임을 비롯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여가위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여가위 역시 업무보고에 대한 일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

당 간사는 8월 첫째 주에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일정협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며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여당 간

사가 본 상임위인 교육위에는 참석했습니다. 더하여 휴가를 가신다던 위

원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누구도 상임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가위만 

패싱하십니까?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는 일방적 개최가 아닙니다. 여야 간사의 협의가 전

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린 결과로 국회법에 의해 적법하게 열린 

회의입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것은 여당 간사의 행태입니다. 통화 중 대

화가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심

지어 한번이 아닙니다. 만나자는 야당 간사의 요청에 통화까지 했는데, 

뭐하러 만나냐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찾아가겠다하면 외부일정이 있다

고 거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당 간사님 아닙니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의 폐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의 존치와도 관련된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상임위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민주당 간사가 업무보고에 관한 협의과정도 없

이 ‘일방적’으로 여가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횡포’를 부렸다

고 주장 합니다.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는지, 누가 당리당

략을 앞세워 금방 탄로날 거짓을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번 국민의 힘의 일방적 여가위 패싱행위를 강력하게 규

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은 쉽게 탄로날 거짓으로 여가위의 사안들

을 면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조속한 여가부폐지 로드맵 지시에도 입법부의 권리와 책임에 늦

장을 부릴거라면 그에 합당한 명분을 내놓으십시오. 그 명분이 거짓이 아

닌 책임과 진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때 다시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도 하지 않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의견이 같은 

야당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오늘처럼 뒤늦은 기자회견 또는 입장표명을 하신다면, 네 그

렇게 하십시오. 그 역시도 국민의 힘의 좁은 그릇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

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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